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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fundamental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human beings towards others utilizing the concept of 
‘precariat,’ a new word recently created to designate people affected by 
the inequality and instability brought about by neoliberal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precaria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noted in this article 
will be North Korean migrants. When leaving North Korea, they have 
entered into South Korean society with hurting bodies and minds as they 
made their way through China or third party countries.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they face difficulties such as inadequate jobs and low-level 
welfare benefits. Also, considering the social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indifference towards North Korean migrants which are commonplace, they 
come to live their lives as precariats. Given their situation, I would like 
to seek wisdom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apply as they escape from 
insecure lives, and perhaps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would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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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o do that within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light, I think that 
the concept of hospitality and Haewon Sangsaeng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 code of practical ethics within the 
Daesoon Thought, as a basis for discussion with other philosophies that 
are practical in enabling North Korean migrants and South Korean citizens 
to coexist within modern day South Korean society. This can be achieved 
because ‘Haewon (grievance-resolution)’ lowers the boundary between self 
and others through sharing, and consequently, daily mutual interactions 
can unfold as ‘Sangsaeng’, which stands as a new ethical and practical 
system of values available to all modern individuals. In fact, contrary to 
the religious implications of Daesoon Thought, the philosophical and 
existential significance of Daesoon Though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why human 
subjects should be hospitable to others, we can grasp how Daesoon 
Thought presents values that are existential in nature and also consider the 
specific context that accompanies the religious aspects of this system of 
thought.

Key words: Precariats, North Korean Migrants, Hospitality, Daesoon 
Thought, Sangs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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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이 만연하게 벌어

지고 있는 곤혹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다. 현실에서 낯선 이방인에 대

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이러한 현

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손희

정의 표현을 빌리면, “‘기승전혐오’로 묘사해도 무방”할 정도다.1) 나도 

모르게 타자를 모욕하고 그러한 가운데 타자는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서로에게 잔혹한 

행위를 저질러왔다. 행위 그 자체만 보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잔혹

한 행위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타자에 대한 잔혹한 

행위는 특별하다.2)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

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한국사회의 잔혹함과 더불어 이 사회의 불안감

1)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정동의 인클로저를 넘어서 혐오에 대
해 사유하기｣, 여성문학연구 36 (2015), p.118.

2) 이 점에서 애덤 모턴(Adam Mortan)은 잔혹함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
다고 설명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애덤 모턴, 잔혹
함에 대하여: 악에 대한 성찰, 변진경 옮김 (파주: 돌베개, 2015), pp.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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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보여준다. 노동조건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이 증대하고 있

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이방인의 편입은 불안감, 즉 나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힘겹게 쟁취한 정치민주화에도 불구

하고 사회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는 김누리의 주장이 와 닿

는 까닭이다.3)

이 연구는 인간 존재가 지닌 타자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약자, 소수

자, 이방인 문제를 대하는 것의 이념적 토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프레

카리아트는 영어로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를 조합한 용어이다.4)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 개념

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필요에 의해 고용했다가 언

제든 소모품처럼 버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누구이며, 이들을 

한국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

인 파견ㆍ용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등이 대표적인 프레카리

아트이며, 이들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에 

머물러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및 장기 실업자, 니트족 등 구

직 단념자 또한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 이들은 현재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며, 당장의 생활도 어려워 자기계발

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렇듯 프레카리아트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새

로운 집단들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

3) 김누리, ｢가면 쓴 민주주의｣, 《한겨레》, 2018. 5. 20.

4) 자세한 내용은 2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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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채 남한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에 대한 사회

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탈북민의 실존은 프레카리

아트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의 심리는 “분노, 부적응, 

불안, 소외”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는 얀 브레먼(Jan Breman) 설명이 

탈북민의 처지를 정확하게 대변한다.5)

여기서 질문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남한사회

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

을 이 연구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해원상생 개념에서 찾는다. 이 연구는 나

의 기준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호소에 기울이는 것에 주목하는 환대 개념과 타자를 배려하

고 존중하는 것이 자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원상생 개

념이 오늘날 탈북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실

천적 사유라고 본다. 특히, 필자는 해원상생 개념은 남한사회가 프레카

리아트인 탈북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데에서 벗어나 이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시공간적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Ⅱ. ‘프레카리아트’는 누구인가?

아마미야 가린(Amamiya Karin)은 프레카리아트를 “불안정함을 강

요받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본주

의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5) 얀 브레먼, ｢프레카리아트는 허구적 개념 아닐까?｣, 장호종 옮김,  마르크스21 15 
(2016), p.97.



152 대순사상논총 제33집 / 연구논문

일하다가 갑자기 용도 폐기되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한 말이다.6) 그러면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에 새롭게 등장

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는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까? 프레카리아트는 계급 및 신분과 연관지어서 정의할 수 있고, 이 

용어가 대중의 대화에서 회자되는 의미의 측면에서도 정의할 수 있

다.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레카리아트는 산업화가 낳은 계급인 프롤레타리아와 구분

되는 개념이다. 프레카리아트에게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있는 사회적 계

약관계, 즉 복종과 한시적 충성을 대가로 노동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대부분 ‘도시 유목민’처럼 살아간다. 가이 스탠

딩(Guy Standing)의 표현을 빌리면, 프레카리아트는 “끝까지 가지 못

하고 잘린 신분”을 뜻한다.8)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에 기반을 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임시 노동을 하는 소득이 낮은 사람

을 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확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즉,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삶이 정상적인 삶의 상태가 된 사람을 지

칭한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에서는 프레카리아트가 사회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없는 무직자로 묘사되곤 한다. 특히, 이들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삶의 방식마저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9)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프레카리아트가 성장하고 

있는 원인과 그러한 현상이 드러내는 사회적 함의이다. 위에서 살펴본 

6) 아마미야 가린 저,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김미정 옮김 (서
울: 미지북스, 2011), p.23.

7) 가이 스탠딩,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고양: 박종철출판
사, 2014), pp.22-34.

8) 같은 책, p.26.

9) 정윤희, ｢프레카리아트의 실존과 주체의 구성: 손원평의 소설 서른의 반격｣, 세
계문학비교연구 64 (2018), p.145.



‘프레카리아트’와의 상생을 위한 환대의 정치 / 모춘흥 153

바와 같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불안정한 삶의 구조화”를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일은 프레카리아트 성장의 핵심은 고용문제

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자계급에게 불안정성을 주는 ‘실업’의 

문제가 일상적인 것이 됐으며, 여기에 중산층이 향유했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구조와 삶이 더는 지속될 수 없게 된 것이 프레카리아

트가 성장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일의 표현을 빌리면, 

프레카리아트의 성장은 “‘비계급의 존재’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적인 것’이 되어감을 의미”한다.10)

그렇다면 프레카리아트의 증가 요인인 불안정한 삶을 발생시키는 요

인은 무엇인가? 첫째, 과학기술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동의 분절 및 단

순화와 그와 맞물려 진행되는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

다. 둘째,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전면화 된 자본의 지배 또한 주요 요인

으로 거론된다. 셋째, 계급투쟁에서의 진보좌파의 패배와 지속되는 정

치력의 빈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

인의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이면의 새로운 삶의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자유

주의는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실현 이외에 사회를 조직하는 또 다른 

준칙들과 그에 근거한 어떤 사회상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현실에서 

프레카리아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양산되게 마련이다.11)

나아가 프레카리아트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겪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는 네 가지 A를 경험한다고 하

는 데, 분노(anger), 아노미(anomie), 걱정(anxiety), 소외(alienation)

가 바로 그것이다. 분노는 의미 있는 삶을 진척시키기 위한 길이 가로

막혀 있다는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며, 아노미는 볼품없고 

경력에 보탬이 안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10) 이광일,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
스주의 연구 10-3 (2013), p.118.

11) 같은 글,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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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다. 이러한 분노와 아노미의 반복은 만성적 불안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프레카리아트는 걱정을 끼고 산다. 그리고 소외는 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다

른 사람의 훈령에 의해 이루어질 뿐임을 알게 되면서 생겨난다.12)

이렇게 불안정함으로 특징 지워지는 프레카리아트가 대량 양산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질문은 누가 프레

카리아트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가이다. 답은 간단하다. 누구든 사실

상 프레카리아트가 될 수 있다.13) 자본의 지배가 전면화 된 신자유주

의 사회에서는 누구든 헐값에 고용됐다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버

림받게 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년층보다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다수보다는 소수자가, 정주민보다는 이주민이 프레카리아트가 되기 쉽

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탈북민과 같은 이주민은 전체 프

레카리아트에서 차지하는 몫이 매우 크다.14)

물론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 사회의 시선에 따라 이주민이 프레카리

아트로 전락하는 경향성은 각이하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을 바라

보는 한국사회의 인식을 고려하면 백인보다는 흑인이 프레카리아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흑인가운데에도 출신국과 학력 등에 따라 

프레카리아트가 될 잠재적 가능성은 각기 다르다. 즉, 이주민이 프레

카리아트로 새롭게 진입되는 데에는 한 사회의 집합적 인식구도가 매

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단체제가 

생산해낸 낯선 경계인인 탈북민을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이 곱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들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상상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

12) 가이 스탠딩, 앞의 책, pp.48-58.

13) 같은 책, p.127.

14) 이와 관련하여 가이 스탠딩은 이주자는 프레카리아트 성장의 주된 원인이고, 그로 
인한 일차적 희생자가 되어 악마화되고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닌 문제의 속죄양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책,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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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북민의 위치와 타자성

1.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의 위치

브루킹스연구소 초대 한국석좌(Korea Chair) 캐서린 문은 탈북민들

이 남한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한

국의 민주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바 있다. 이 말은 

남한사회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탈북민15)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데, 대부분 차별받고 주류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다.16)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수가 3만 명을 

넘고17) 정부 관리나 국회의원도 나왔지만,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 중 상당수는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오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남한생활 만

족도는 72.5%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6.9%

로 조사됐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2017년 57.3%에서 2018년 

63.5%로 늘어나 고용안정성이 증대됐으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도 

2017년 178.7만원에서 2018년 189.9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남한사회

15) 탈북민의 법적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
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탈북민을 법적으로 지칭하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명칭에서 ‘주민’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김성경은 대한민국
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
한 국민’ 혹은 ‘북조선 국민’이라는 명칭이 아닌 ‘주민’이라는 다소 애매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문화와 정치 
5-1 (2018), p.48.

16) 손제민, ｢한국, 탈북자들 지위 높여야 통일에 도움 돼｣,《경향신문》, 2014. 6. 3.

17)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3,022명이며, 성별 입국 
분포를 보면 여성이 23,786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통계자료(검색일: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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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제활동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그러나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사회적응의 문

제는 경제적 지표의 개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탈북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남한사회로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시

민권이 부여되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이들의 자립ㆍ자활 의지 및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19) 그러나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는 분단의 맥락이 짙게 드

리워져 있다. 특히, 이들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이라

는 용어에서부터 분단체제의 상대방인 ‘북한’을 이탈했다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20) 홍용표와 모춘흥의 표현을 빌리면, 탈북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21)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에는 탈북

민의 사회적 위치가 반영되어 있다. ‘북한을 이탈’한 이들의 선택이 

곧 반(反)북한, 친(親)남한이라는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

하다.22) 이렇듯 정치적 경계를 넘어온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

식과 태도에는 ‘분단’의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사회의 태도가 과거 냉전이나 반공규율

에 기초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점차 자본주의적 태도와 가치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회는 탈북민이 자본주의적 삶, 

임금노동자로 특정 기간 이상 노동할 수 있다면 정착이 진척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사회의 자본주의적 태도

에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홀로서기에 힘든, 즉 여전히 국가의 지원이 

18)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19)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북한학연구 10-1 (2014); 홍용표
ㆍ모춘흥, ｢탈북민에 대한 ‘환대’ 가능성 탐색｣ 통일인문학 78 (2019), pp.327-328.

20)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p.46.

21) 홍용표ㆍ모춘흥, 앞의 글, p.328.

22)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44-1 (2010),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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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즉, 탈북민들은 특

별한 대우를 해줘야만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남한사회의 인

식에서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23) 이상에서 보면, 모멸을 

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며, 지원제도가 탈북민에게 모멸을 줄 때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또한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과 상처는 남한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국가차원에서는 탈북민의 정착

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남한주민들은 이들을 온

전히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탈북민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체제적 논리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중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남

한주민들은 ‘북한’체제에서 이탈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

하다. 따라서 탈북민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존재성보다는 남한

주민들과는 구분되는 ‘다름’ 혹은 ‘차이’만 부각된다.25) 남한사회가 전

제하는 것과는 달리, 탈북민들도 개별적 욕구에 기반 한 삶의 향유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남한주민들에게는 낯설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26)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분단체제가 지속

되는 현실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탈북

민이 겪는 굴욕과 모멸의 감정은 분단이라는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탈북민을 대하는 지배적인 남한사회의 태도와 감정은 반공주의 

트라우마에 의한 심리적 편견에서 시작됐으며, 이러한 양상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주민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렸다.27) 이런 점에서 

23)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pp.48-54.

24)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41.

25) 모춘흥ㆍ이상원, ｢타자와의 조우-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문화와 정치 6-1 (2019), pp.100-101.

26) 이상원, ｢이기성의 끝 그리고 환대-레비나스의 타자개념과 경제적 존재성 이해｣, 철학연구 57 (2018), p.39; 모춘흥ㆍ이상원, 앞의 논문, pp.103-104.

27)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
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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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혹은 남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일정한 분단

이라는 일정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

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감정의 덩어리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환대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28)

2. 사례연구 : 탈북민의 타자성과 모멸감

본 절에서는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의 타자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모멸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탈북민과 남한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

는 ‘일터’이며, 일터에서 이들 간의 접촉의 양태는 어떠한지, 남한사람

은 탈북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일터에서 이들 간의 접촉의 양태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본다.

본 절에 수록된 탈북민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대와 성별은 모두 40

대 중반의 남성으로 2000년대 중반 남한사회에 입국했다. 연구 참여

자의 경험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인 인터뷰에서 참여자의 인적 정보는 

이들이 겪은 사회적 경험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신상공개로 인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난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남한사회에 입국한 이후 여러 차례 직장

을 옮겼다는 점과 과거 직장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필자는 연구 참여자 인터뷰 내

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이들의 경험과 견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28) 김찬호, 앞의 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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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절에서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탈북민과 남한사람 간의 사

회적 관계의 특징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보다 면밀하

게 살펴보기 위해 세 명의 탈북민 정착 지원가들의 의견을 함께 실었

다. 특히, 이 세 명의 관계자는 필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탈북

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운 실상과 그 원인에 대한 개인적 경

험과 견해를 들려주었다. 이 세 명의 관계자의 의견은 ‘일터’에서 탈

북민과 남한사람의 상호작용의 양태가 ‘일과 시간’과 ‘일과 이후의 시

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맥락을 해석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됐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

면 탈북민과 남한사람간의 상호작용의 양태에서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남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이중적 시

선이 드러난다. 특히, 일터라는 공간의 성격에 주목해보면 ‘일과 시간’

과 ‘일과 이후의 시간’에 탈북민과 남한사람 간에는 일상적인 교류와 

단절의 이중적인 접촉의 양태가 나타난다. 둘째, 탈북민의 특권적 대

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추

적해보면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신들의 특

권적 지위를 원하는 탈북민들의 인식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

들이 이러한 태도와 인식을 (재)생산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1) ‘일과 시간’의 상호관계

최근 발간된 탈북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분명히 남한사람이 탈북

민을 대하는 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탈북민들은 본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이란 

이유만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책기관 프로젝트를 계기로 만난 세 명의 탈북민의 남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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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착을 도와주는 관계자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정말 줄어든 것인가

에 대해 물어봤다. 탈북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C)는 “분명히 ‘일터’에서 이들에 대

한 차별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관계자(B) 역시 비슷한 답변을 해주었는데, “정부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를 하지 말라는 권고가 계속적으로 내려

오니까, 이들에 대한 차별이 확연하게 준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2016년 7월 초, 필자는 평소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는 두 명의 탈북민

을 만나 “차별 혹은 무시당하는 빈도가 감소했는가”를 물어보았다. 40

대 중반 탈북민(A)는 “예전같이 직장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나, 북한

에서 와서 그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을 하였

다. 40대 중반 탈북민(B) 또한 “요즘은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면 거꾸로 

본인들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서 잘 안 그래요.”라고 말을 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일할 때는 진짜 무시 많이 했습니다. 북한

에선 이것도 안 배우고 뭐 하냐.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쓰

지,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왜 쓰겠냐. 이렇게 우리를 대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좋죠(탈북민 A).

한편 필자는 2016년에 우연찮게 알게 된 연구자가 탈북민 출신이라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젊은 나이대의 북한 출신 연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언론 지면에서 그의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았다.

탈북민들은 입국과 동시에 실업과 빈곤의 힘겨운 환경에 직

면하게 마련이다. …국내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은 상

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와 조국을 

찾아왔지만 벌써 수천 명이 ‘탈남’했으며, 이 가운데 적잖은 사

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

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29)

29) 주승현, ｢탈북 그후…‘수저 계급론’ 탓 탈북 후에도 명암 갈려｣,《데일리한국》,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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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교수의 기사내용이 머리를 맴돌고 있는 시기인 2017

년 1월 초 필자는 앞서 국책기관 프로젝트를 계기로 만난 세 명의 탈

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관계자와 1박 2일로 워크샵을 가게 

되었다. 이때 필자는 이들에게 북한출신인 그 연구자를 혹시 아는지 

물어보았다.

물론 그 사람을 포함해서 대다수 탈북민이 언론에 하는 이야

기가 100% 거짓은 아닐꺼에요. 그러나 탈북민이 하는 모든 말

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면

서 보면, 분명히 과거보다 ‘일터’에서 그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비단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탈북민 중 상당수는 본인들이 어렵게 지낸다

는 것을 과장되게 언론에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탈북민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어렵게 지낸다는 것을 과장한다는 

관계자의 언급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에 대한 보

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이들의 ‘자립ㆍ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 스

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정착지원이 다

른 이주민들과 비교하여 많은 이유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

며, 특히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는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

은 다음의 관계자들의 언급에서 보다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최일선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지만, 가끔 나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말

하는 것을 들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은데 항상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저는 그

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관계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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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끔은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생

각합니다. 언젠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들과 언쟁을 한 적도 

있다(관계자 B).

그러나 자신들이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받고 있고, 나

아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으며, 특히 ‘일터’에서 남한 사람들로부

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일터라는 공간에서는 같은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더 학

벌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탈

북민은 자신들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

하는 거 같아요.”라는 관계자(C)의 말은 이들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무

시 혹은 배척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북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배제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본인이 탈북민을 처음 겪게 된 경험을 세 명의 관계자

에게 얘기해주었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친지분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50대중반 탈북여성을 접했다. 처음에 그 탈

북여성은 자신이 조선족이라고 했었지만, 필자의 친지분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인이 탈북민이라는 것

을 밝혔다. 필자는 지금도 그 탈북여성이 “탈북민이라고 밝히면 사장

님부터 나를 ‘안 좋게’ 볼 거 같아서 그랬다. 내가 조선족이니까 일이 

끝나고 함께 술이라도 한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던 이야기

가 머리를 맴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이렇듯 일터에서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사람들의 태도는 과거보다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점은 탈북민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탈북민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

과 자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남한사람들과 탈북민의 관계가 교환 

관계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동인이다.30) 이러한 상호관계의 

동학에서는 탈북민이 더욱 자신들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특권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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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일터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기초해보면, 

‘일과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탈북민에 대한 ‘특권적 대우’ 혹은 ‘특

별한 환대’는 ‘일과 이후의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남

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탈북민들은 여전히 ‘특별한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밤 내내 얘기한 거는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과 ‘일터’에서 이들에 대

한 처우가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이

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중적인 거 같아요(관계자 B).

이들의 우리 사회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취직도 예전보다

는 잘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요. 직장에서 일과 시간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 같아요. 

탈북민의 대다수는 일과 시간 이후에는 남한 출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같다(관계자 C).

2) ‘일과 이후의 시간’의 상호관계

앞서 살펴봤듯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의 처지

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탈북민은 ‘외

롭다’, ‘무시당하고 있다’, ‘함께 하고 싶다’ 등의 말을 자주한다. 조사

결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탈북민의 고독과 외로움은 어떠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김성경은 남한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이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단순화하여 

수많은 정책과 해결책 등을 쏟아 내온 것” 때문이라고 평가했다.31)

탈북민에게 제한된 자리만 허용한 남한사회의 구조 내에서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30)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pp.48-54.

31) 김성경, ｢탈북민이라는 존재의 증언｣,《한겨레》,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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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내요. 근데 일이 

끝나면 그들과 내 관계는 끝나요…나도 그들과 회식이 아니더

라도 소주 한잔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일 끝나면 가고 나는 

혼자 남겨지고 그냥 집에 가요(탈북민 A).

일 끝나고 혼자 남겨지면 괜히 내려왔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요(탈북민 B).

위의 탈북민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일터에서 

‘일과 이후의 시간’에는 혼자 남겨지며, 그로 인해 많은 외로움을 겪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잔하자고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먼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라는 필자의 말에 40대 중반 탈북

민(B)는 “처음에는 그렇게도 해봤죠. 근데 그렇게 술자리를 함께해도 

어색하게 술만 먹게 돼서 이제는 그냥 일 끝나면 먼저 나오게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듯 일터에서 ‘일과 시간’에 적용되던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람들

의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편한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게 좋잖아요. 특히 직장에서 

하루종일 일 끝나면 편한 사람끼리는 더더욱 그렇죠(관계자 C).

탈북민과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일과 시간 이후에도 차별이나 

배제하면 안 된다고는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관계자 A).

정부에서 탈북민에 대해 차별이나 무시하지 말라는 권고나 

지침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일과 시

간’에는 많이 조심해요. 그렇다고 그들한테 일 끝나고도 탈북민

들과 술도 한잔하고 같이 여가를 즐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가 나타나요. 저도 그런 적을 많이 목격 

했구요(관계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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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연대와 공존의 

제스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무시와 배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는 

“타자성이 제거된 타자” 혹은 “타자성을 스스로 제거한 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남한사회의 일반화된 타자는 그들을 “타자성이 존

재하는 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32)

“그들은 여가를 보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쉽게 즐

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하나를 해도 다 돈이 잖아요.”라는 

관계자(B)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컸다. 실제 탈북민의 여가활동 지

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출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29.3%, ‘10만원 초과~50만

원 이하’ 24.1%, ‘50만원 초과’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대

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가활동 지출 비용이 거의 없었다.33)

그러나 여가활동 지출 비용에 대한 조사는 조사일 뿐이었다. “내가 

돈을 내도 상관없어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잖

아요. 근데 같이 한잔 하면 그들은 으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냥 내가 낼께요.”라는 40대 중반 탈북민(B)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매

우 컸다. 이 말은 여전히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시와 배척이 내

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남한사람들이 탈북민을 배려한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탈북민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남한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경우에 동료 탈북민들과 

함께 ‘일과 이후의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일터라는 공간에서 ‘일과 이후의 시간’에 이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받고, 나아가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모춘흥ㆍ김수철, ｢영화를 통해서 본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의 양상-<무산일기>와 
<댄스타운>을 중심으로｣, 최진우 엮음,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이론, 제도, 
실천 (서울: 박영사, 2018), p.238, p.242.

33) 장인숙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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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우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탈북민

끼리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하면, 더 싫어할 거 같아서 

요즘은 자주 안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살면서 우

리끼리 많이 이용한 경우가 많아서 만나자고 해도 서로가 서로

를 피해요(탈북민 A).

이렇듯 일터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에 주목해보면, ‘일과 시간’

에는 탈북민과 남한사람 간의 별문제 없는 일상적인 교류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탈북민들은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받

고 있으며, 나아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이후의 시간’에는 일

터는 이들 간의 일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일과 이후의 시간’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단절로 인

해 탈북민은 ‘일과 시간’에도 움츠러들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다음 날 그들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도 거기에 

쉽게 응하지 못해요. 자꾸 저들이 내게 하는 태도가 가식적으로

만 느껴져요(탈북민 B).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분단, 보

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 내의 분단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분단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고 북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정서적 차원에서 분단의 현실이 만

들어낸 심리적 경계가 존재한다. 이때 남한사회에 부과된 분단 트라우

마의 화살이 탈북민들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남한사

회에서 탈북민의 존재는 포용하고 환대하며 지내야 하는 이웃인 동시

에 분노와 적대 감정을 불러오는 대상이기도 하다.34)

이상에서 일터라는 공간적인 특징으로 인해 탈북민과 남한사람들 간

에는 일상적인 교류와 단절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모춘흥ㆍ이상원, 앞의 글, pp.97-100; 권혁범, 앞의 글, p.55; 김종군, ｢탈북민의 
시기별 유형과 탈북 트라우마 유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저, 식민/이
산/분단/전쟁의 역사와 코리언의 트라우마 (서울: 선인, 2015),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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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시간’에는 일상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도, ‘일과 이

후의 시간’에는 너무나 태연하게 일상적인 단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다. 일상적인 교류와 단절이 반복되자, 탈북민들은 북한출신이라는 자

신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

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터라는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권력관계가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즉, ‘일과 이후의 시간’에도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하는 탈북민과 이들에 대한 ‘특권적 대

우’ 혹은 ‘특별한 환대’는 ‘일과 시간’에 한정되기를 희망하는 남한사람

들의 태도와 인식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집합적 인식이 이주민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의 삶은 프레

카리아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사회가 프레카리아트

인 탈북민과 상생하는 데 필요한 가치이자, 윤리적 토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Ⅳ. 탈북민들과의 상생과 환대의 실천

자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무관한 것이 아닌, 소속된 공동체

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통해 구성된 자아이다. 이에 자

아는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규정되는 존재

이며, 그로 인해 자아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즉, 자아에게 있어서 타자는 자아의 존재의 확증성을 구하기 위한 필수

적인 존재이다.35) 이 논리를 남한사회(주민들)와 탈북민의 관계에 적용

해보면,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이란 존재는 단지 소수자, 이방인, 타자로 

35) 정병화, ｢상생적 관계형성을 위한 도덕성 확인에 관한 연구-‘공감적 성향’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대순사상논총 28 (2017),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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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남한사회가 처한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탈

북민의 존재는 이 사회의 척박한 인정의 토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준다. 남한사회는 탈북민에 대한 인정의 토대와 타자화 양

상을 점검해봄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의 고통을 

대하는 인정의 토대를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36)

이런 맥락에서 탈북민은 남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란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물론 남한사회는 이러한 

탈북민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사회는 탈북민의 존재

를 포용하는 것이 아닌, 대상화해오고 있다.37) 그렇다면 우리는 남한

사회의 프레카리아트인 탈북민과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

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필자는 

타자와의 상생적 관계형성은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혹은 우

리사회 안에 있는 타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환대라는 개념과 대순사상

의 양심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환대는 나(우리)의 기준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목소리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다소 불편을 감

수하고서라도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태도이다.38) 특히, 환대는 

주체/객체, 주인/손님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분리성을 해체적으로 사고

하고 특정한 사회적 표식을 뛰어넘어 개인과 개인 간의 대면에 기초

한 관계 맺음을 지향한다.39) 또한 환대는 나(우리)의 기준에서 타자

를 호명하고 그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태도이다.40) 즉, 환대는 타자가 지닌 이방인성과 혹은 타자성을 있는 

36) 모춘흥ㆍ김수철, 앞의 글, p.224.

37) 정병화, 앞의 글, p.110.

38) 홍용표ㆍ모춘흥, 앞의 글, p.318.

39) 한준성ㆍ최진우, ｢이주민 환대 지수(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문
화와 정치 5-1 (2018), p.12.

40) 김현경은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의 규정 
요소들, 예컨대 국적이나 출신 계급,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언어와 문화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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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받아들이는 개방된 태도인 동시에 그들을 타자화하는 관행에

서 나(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점에서 타자에 대한 환대는 곧 나

(우리)를 위한 ‘자기 환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41)

아울러 타자는 불편한, 혹은 나의 자리를 잠재적으로 빼앗을 수 있

는 존재이면서,42) 동시에 나(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이다. 데리다의 환

대 개념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데, 그는 타자의 존재와 타자

의 질문이 없다면 주체의 참된 열림도 없으며 상생의 가능성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체에게 있어서도 타자의 타자성과 이질성이 

존재해야만 자신의 열림과 타자와 환대의 관계맺음이 가능한 것이

다.43) 이러한 환대의 속성은 해원상생의 문제의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해원상생의 이념은 남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4)

이상에서 환대는 탈북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를 논하면서 “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성찰적 과

제를 제기한다. 나 혹은 우리의 기준에서 탈북민에게 다가가려는 마음

과 실천은 그들과의 관계성의 맥락 속에서 나(우리)의 정체성을 새롭

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기반 없이 

남한사회에 들어온 탈북민을 일방적으로 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현실 속에서 환대는 특정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조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들이 실제로 경

험하는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정체성 서사에 통합되는 한에서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수적인 요소로 간주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p.215.

41) 홍용표ㆍ모춘흥, 앞의 글, p.324.

42) 물론 한 사회에서 타자의 존재는 나(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측면, 즉 분배의 측면을 갖고 있다.

43) 이상원, ｢데리다의 환대 개념의 정치적 긴장성-고대정치철학적 해석과 사유를 중
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2017), p.7.

44) 김태수, ｢대순사상의 무자기(無自欺)에 나타난 상생윤리-칸트와 밀의 윤리관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7 (2016),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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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45)

이런 측면에서 남한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살고 있는 탈북

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

한 환대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를 환대하는 것이라 보는 해원상생 개

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한사회와 탈북민들과의 관계설정

이 자본주의적 가치와 노동의 측면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을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탈북민 그 자체를 무한자이자 총체적 인격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기초하여 탈북민을 대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자성과 개별적 존재성에 

기초한 관계맺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

인간의 공적 삶이란 물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이

치로써 타자와의 관계맺음에서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것이 삶이

라고 보는 해원상생의 관점에 주목하면, 탈북민에 대한 환대는 나(우

리)를 향한 환대이다.47) 즉, 나의 것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의 불안

함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을 갖고 실천

을 하는 것이며, 이때 해원상생의 개념에서 ‘해원’은 나(우리)와 탈북

민들 사이의 경계를 낮추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

한 근원적 물음에 주목하면, 인간주체의 근원을 향한 회귀적 특성이라

는 해원상생의 개념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사상이 그리는 

인간관이 왜 해원상생개념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문제에 나름의 답을 

얻을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자를 향한 환대

의 실천은 인간본연의 양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45) 이와 관련하여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 그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수
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서울: 이후, 2004).

46) 김대현, ｢대순사상과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근원을 향한 ‘양심’
의 회귀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8 (2017), pp.259-260.

47) 같은 글,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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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며

이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탈북

민들이 겪는 고통을 환대와 해원상생이라는 철학적, 실천적 개념을 가

지고 분석한 시도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양산한 불안정함을 

강요받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있는 이유와 이 

새로운 계급의 정의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 대표적인 프레카리아트

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탈북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위치와 타자성을 고

찰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삶이 

분단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냉혹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이 문

제에 깊이 천착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우/열, 상/하의 배타적 위계

성을 전제하는 관용과 인정의 관점이 아닌, 환대와 해원상생의 개념을 

토대로 탈북민의 타자성과 개별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론적 차원에서 환대와 해원상생의 이론적ㆍ현

실적 유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프레카리아트로 명명되는 타자의 문제

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타자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관련 연구범위의 확장과 후속 연구주제를 생산하

여 타자를 대하는 철학적, 실천적 연구의 지식축적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이 글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민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프레카리아

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한 첫 시도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 글은 대순사상의 실천윤리의 강령인 해원상생개념의 현

대적 함의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

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

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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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이 연구는 대순사상의 실천윤리의 강

령인 해원상생은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종교

적 차원을 넘어 실존적 차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현실

적 함의를 갖는다고 보았다.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글이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적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이자 윤리를 고민해보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연구자는 새로운 정체를 찾아 북녘을 떠나 상처받

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남한사회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이 사회에서 

각기 다른 취향과 욕구를 표현하는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탈북민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남한적 자아의 관점에서 섣불리 

규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이자 독

립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사회(주민)가 탈북민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체적 욕구를 지닌 또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하고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사회통합에 앞서 필요한 가치이자, 윤리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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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의 상생을 위한 환대의 정치

-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

국문요약                                                       모춘흥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

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

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

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

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

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

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

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

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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